
지스트 송영민 ‧ 이은지 교수, 

한국 과학기술 이끌 젊은 과학자에 선정
- 2022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차세대회원에 선출   

            

           ▲ (왼쪽부터)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송영민 교수, 신소재공학부 이은지 교수
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 김기선)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송영민 교수와 신소재

공학부 이은지 교수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(한림원)에서 선정하는 ‘한국차세대과학기

술한림원(Young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, 이하 Y-KAST)’ 신입

회원으로 선출됐다.  

송영민 교수는 플렉서블 광전자 소자 및 열복사 소자 연구로 대내외적 주목을 받

고 있다. 특히 2020년에는 ‘물고기 눈을 모방한 카메라 연구’로 차세대 초광각 카메

라 개발의 가능성을 보였으며, 같은 해 ‘야누스 복사 냉각기’라는 소자를 개발하여 

차량 내부의 온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데 성공했다. 

송 교수는 “플렉서블 광소자 기술은 전자/재료/광학 분야가 융합되어 있는 분야인 

만큼 지스트에서 융복합 인재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며 “부족하지만 

더욱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 

이은지 교수는 자기조립 고분자소재의 나노구조 및 물성 제어 연구를 수행하며 우

수한 연구 실적을 인정받고 있다. 특히 연성 나노소재 투과전자현미경 이미징 분야

의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고 있으며, 초저온, 삼차원, 그리고 액상 투과전자현미경 

이미징 기술개발을 통해 광전자, 바이오의학 분야에 큰 파급 효과를 가진 연구결과

들을 발표하여 관련 학계에 기여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았다. 



이 교수는 “한국과학기술한림원 차세대회원으로 선출되어 매우 영광스럽다”면서 

“신개념 고기능성 소재창출로 관련 산업의 선도적 위치를 선점하고 국가경쟁력을 

높이기 위해 고분자 나노소재의 미시적 세계를 들여다보는 기초연구를 지속, 정진

할 것”이라고 소감을 전했다. 

한편, 2017년 출범한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(Y-KAST)은 젊은 과학자들을 위한 

우리나라 유일의 영아카데미로서, 특히 박사학위 후 국내에서 이룬 연구 성과를 중

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젊은 과

학자들을 최종 선발한다. 


